
젖소 5마리를 취미 삼아 키우던 중학생이 어느새 어른이 되었다. 가축을 아끼는 마음으로 

달려온 35년의 길. 변함이 있다면 5마리에서 5천 마리로, 젖소에서 한돈으로 그 수와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다 공주시를 대표하는 축산가로서 성공의 비결을 묻자, 대답 대신 

오른편에 있는 사훈을가리킨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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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l uH：uu 축산의 미래는 사람이다

“이쪽 분야에서는 꾸준히 공부해야 앞서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깨닫게 되었죠 

사람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것을강의를 마친 후 다시 

농장으로 돌아온 송 대표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강축산〉의 경우, 7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늘 

가족같이 대하고 존중하되, 외국인 노동자라도 차별하지 

않는다. 짧은 아르바이트라도 대우에 있어 소홀히 하지 

않고, 능력이 따르면 충분한 보상을 지급한다. 그런 사람이 

일해야 농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이다. 

그래서 '벌어서 남 주자!'라는 사훈이 생겼다고 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기에, 지금의〈금강축산〉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축을 키우는 일보다는 어렵겠지만, 그것이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가까운 미래에는 

〈금강축산〉의 한돈이 만 마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사람과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

3fii 05：00 금강처럼 二广卩 

튼튼한 장이 등급 비결 

아직 해조차 보이지 않는 새벽 4시경.〈금강축산〉송일환 대표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농장으로 출근한다. 어느 정도 농장을 

살펴본 후 그가 작업하는 일은〈금강축산〉만의 비결 요구르트 

제작이다. "사람과 같습니다.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도 좋고, 

건강도 좋은 법입니다.” 유독 장 건강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논문과 테스트를 거쳐 얻어낸 송 대표만의 연구 결과 때문이다. 

우유를 압축해서 만드는 이곳의 요구르트는 어린 돼지에게는 

영양공급을, 어미 돼지에게는 변비를 해소하는 고마운 영양제로 

통하고 있다. 이후 배합 사료에도 요구르트가 들어간다. 송 대표는 

농장의 모든 돼지의 건강을 위해 모든 사료에 1~1.5% 정도를 

첨가하고 있다. 그 결과 이곳의 돼지는 공주시 우성면을 대표하는 

유명 한돈이 되어버렸고, 주위의 축산가들에게는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8ITI ! !：00 배워서 남 주는 한돈 장인

공부가 한철이라 한다면. 송 대표의 한철은 계속 진행 

중이다. 농장을 운영하면서 축산 분야의 공부를 위해 41살에 

연암대학교를 입학한 늦깎이 학생은 현재 한경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의 꿈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매주 1〜笔, 오전 11시가 

되면 대학 강의를 위해 연암대학교로 발길을 옮긴다. “처음 

연암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이제는 그 새로움을 후배들을 위해 전달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연암대학교 축산과 학생들을 볼 때면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송 대표. 그 때문인지 강단에 올라선 송 대표는 

그간의 배움과 노하우를 성심성의로 전달한다는 강의 평이 

많다. 현대 사회에서는 꾸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다. 송 대표는 축산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지금의 배움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마이스터（전문축산경영인）에 도전했고, 이제 그 결실을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었다.


